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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들은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전자, 촉매광학, 연마제, 영구자

석, 특수합금 및 형광체 등의  첨단소재로서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의 발달에 따라 희토류 관련 소재화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 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희토류금속의 제조와 고순도화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희토류를 원소

군 별로 분류하면 크게 경희토류 와 중희토류로 분류하는데 이 중에서도 경희토류를 대표하는 

산화세륨은 광학용 유리, 촉매, 연마제, 유리용 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지며, 국내에

서는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TV 브라운관, 고급 판유리, 렌즈 등 광학부품의 생산이 늘고 있어 

이에 필수적인 고급 연마제의 국내수요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분무열분해 또는  aerosol-to-

particle conversion 기술은 주로 다양한 산화물 또는 금속입자 들의 제조에 이용되었다. 제조

된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micron 또는 submicron 크기에 상대적으로 좁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구형입자들이나, 종종 중공입자 또는 다공성입자들을 얻는데, 이는 높은 반응속도 조건하에서 

solvent의 증발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조된 입자는 반응의 복합성 때문에 언제나 좁

은 분포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된 입자의 특성을 조절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주된 관심

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세륨 입자를 여러 변수(전구체 농도, 반응온도, 염 종류, carrier 

gas) 에 따라 분무 열분해법으로 제조해 보았다. 

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10권 제2호 2004년




